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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No.1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이용

울릉도 도해를 결의

이 당시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1617년 No.1

오야 진키치(회선업에 종사하던 
요나고의  주민 )가  에치고에서 
돌아오던 길에 조난해 울릉도에 표착. 
조선에서 떨어져 있어 인가가 없고, 
산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도해를 결의 다케시마를 정확히 인식

오야 가문에 남은 자료(오야 가문 문서) 
중에 보이는 서한이나 당시의 그림 등에서 
이 시기에 다케시마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라카와 가문의 다케시마 도해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 
적극적으로 도해하고 있었으며, 
1660년 이전에도 도해했었다.

무라카와 가문의 다케시마 도해
오야는 아베 시로고로(하타모토)의 
중개를 통해 같은 요나고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와 공동으로 막부에 
도해 허가를 청원함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에 도해
울릉도에서 벌목이나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울릉도 항해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도 이용되었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허가

1618년 No.2

에도 막부가 봉서를 가지고 돗토리 
번주에게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허가를 통지. 
양가는 봉서의 사본을 가지고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해
※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

1681년 5월
No.5

1660년 No.4-2No.4-1

1696년 1월 28일 No.11

다케시마에서 양국민이 
뒤섞이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며 ,  조선이 영토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를 통달

1693년

에도 막부의 명령을 받아 쓰시마번은 
안용복 (安龍福 )  등을  조선으로 
송환하고 조선에 울릉도 도해 금제를 
요구하는 협상을 개시. 그러나 조선 
측은 울릉도는 예로부터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해 협상은 난항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조가 협상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로주의 
허락을 얻었음을 통지

현재의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선년 아베 시로고로(선대)가 
로주의 허락을 얻었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베 가문의 
재정대로 실행하도록 아베  가문의  가신이  오야 
규우에몬에게 지시

오야 가문이 막부의 장교에게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설명

막 부 의  장 교 ( 순 견 사 ) 에 게  오 야 
규우에몬이 울릉도 도해에 대해 설명. 
오야는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해 24~2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중개로 배령해 
강치 기름을 조금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695년 9월 21일 No.10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산 
전복을 쇼군에게 헌상

돗토리번의 기록(번정 자료)에 다케시마에서 
채취한 전복을 통째로 말린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松島円干蚫)을 돗토리번이 쇼군에게 
헌상했던 것이 쓰여 있다.

1626년 이후 No.8No.7No.6

오야, 무라카와가 쇼군을 
배알하고,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

막부가 오야, 무라카와에게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하여 오야, 무라카와는 수년에 한 번씩 쇼군을 
배알했다(7페이지 참조). 그때 막부 간부에게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헌상

No.9돗토리현이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구입
돗토리번은 오야, 무라카와에게 
자 금 을  대여하거나  울 릉도 , 
다케시마의 산품을 구입해 대여한 
자금을 상쇄하는 등 사업을 지원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오동나무 목재(멜대), 
   굵은 대나무(화병) 등 울릉도의 산품을 
   주문받기도 했다.

1692년, 1693년

막부는 양국민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에게 허가한 울릉도 도해를 
금지. 돗토리 번주에게 통달

무라카와 가문,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선에서부터의 출어자와 조우

조선왕조는 15세기 이래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 ·거주를 금지하였으며, 울릉도는 
무인도가 되었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空島政策)

1692년, 울릉도로 간 무라카와 가문은 많은 조선인과 
조우 .  이듬해  도해한  오야  가문도  조선인과 
조우했으며, 어업을 하지 못한 증거로 그 자리에 있던 
안용복과 또 다른 한 명을 일본에 데려갔다.

※다케시마 도해는 금지하지 않음

③쇼군을 배알하고 산품을 헌상한 것 등에 관한 자료

No.3

※

울릉도와 다케시마에서 얻은 
수익에 관한 계약

울릉도와 다케시마 도해 사업은 기후 
영향  등으로  인해  해마다  손익이 
변동하였기 때문에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수익 분배 계약을 맺었다.

①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전하는 자료

에도성의 니시노마루(西の丸)를 정비할 때 서원의 
마루판이나 책장 선반을 납입하기도 했다.

①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전하는 자료

②막부 공인 아래에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④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전하는 자료

③쇼군을 배알하고 
산품을 헌상한 것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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